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24(2) 2021, pp.64-77
https://doi.org/10.11108/kagis.2021.24.2.064

ISSN 1226-9719(Print)
ISSN 2287-6952(Online)

고학력 인적 자본의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요인분석*

- 석·박사 집단을 중심으로 -

김소영1·김동현2※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Highly Educated Human Capital: Focusing on 

Master’s and Doctorate Group*

Soyoung KIM1·Donghyun KIM2※

1)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학력 인적 자본 집단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니계수와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을 통해 불균형과 공간적 집

중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공간회귀모형을 통해 고학력 인적 자본 집단의 분포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

과 어메너티 요인의 영향 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은 불균등

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남 및 강원 일부지역에서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어메너티 요인은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분포의 영향요인으

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적 자본을 유입하고자 하는 지

역경제개발 정책에 있어 시사점이 있다.

주요어 : 인적 자본, 탐색적 공간자료분석, 공간회귀분석, 지역경제개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highly educated 

human capital and to identify key factors affecting their spatial distribution. W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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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tial concentration and inequality using Gini’s coefficient and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and identified the economic and amenity factors to affect the spatial 

concentration of highly educated human capital using spatial regression model. The 

findings show that the spatial pattern of highly educated human capital is concentrated, 

imbalanced, and clustered in Capital region and part of Chungcheong and Gangwon 

region. The spatial concentration were more affected by economic factor than by 

amenity factors. This study provides some implication on the regional economic 

strategies to attract the human capital.

KEYWORDS : Human Capital,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Spatial Regression Model,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서  론

Lucas의 논의 이후 인적 자본은 지역경제개

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어왔다. 특히 

물리적 자본을 바탕에 둔 경제성장의 한계가 드

러나고, 지식 기반 경제가 대두되면서 인적 자본

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Lee and Park, 2014). 

우수한 인적 자본은 국가 및 지역 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지식 창출과 기술 확산을 통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은 오랜 기간 동안 불균

등하게 분포되어 왔다. 인적 자본의 불균형은 

1958년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대도

시의 빠른 경제성장과 공공재의 공급이 그 원인

으로 논의되고 있다(Kim, 2014). 이러한 인적 

자본의 불균등한 분포는 인적 자본 그 자체가 

지니는 외부경제효과와 대도시 거주 경향으로 

논의되기도 한다(Shim, 2000; Lee and Lee, 

2012; Kim and Hong, 2020). 최근 우리나라

는 인적 자본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

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31.7%가 첫 

번째 직장을 수도권에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Kang, 2018; Koh, 2018), 이는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인 도시

의 어메너티 역시 흡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이다(Koh, 2018).  

인적 자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간적 집

중을 포함한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비롯하

여 지역경제성장의 외부효과, 지역이동, 지역격

차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인적 자본의 집중과 분포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그 영향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어메너

티 요인으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다. 과거 연구

들은 노동수요, 임금, 일자리 등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논의하였으나(Berry and 

Glaeser, 2005; Shim and Kim, 2012), 최근 

연구들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의료환경, 교육, 

접근성 등 어메너티 요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Gu et al., 2020; Lee 

and Lee, 2012)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인적 자본을 지닌 대상

이 누구인가에 대해 대학 졸업자를 이용하고 있

다. 그 이유는 Marshall(1920)의 인적 자본 외

부효과에 대한 논의를 근간에 둔다. 개별 노동

자가 지닌 숙련과 지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고등교육 대표적인 형태인 대학교육의 이

수여부를 통해 측정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적 자

본은 노동을 질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Ki and Hur, 2009), 교육수준이 노동생산성

을 높이고 기술진보, 창업, 연구 등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인적 자본의 속성을 측정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논의 역시 존재한다. 교

육수준이 정규 교육 외에도 경험이나 훈련을 통

해 축적될 수 있으며, 동일한 양의 교육수준에

서도 질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Ingram and Neumann, 2006; Le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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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따라서 직종과 숙련의 수준을 이용하여 

인적 자본의 특성을 측정해야 한다고 논의한다

(Cho and Lim, 2010; Lee et al., 2011). 인

적 자본을 측정하는데 있어 직종과 숙련에 근거

한 방법은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데 장점이 있으

나, 측정의 어려움과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교육수준에 근거한 방법은 측정이 용이하

나 인적 자본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실제적 

의미가 희석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인적 자본은 실제적 의미가 반영

되면서 공간적 특성이 나타나는 고학력 집단인 

석·박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인적 자본 외

부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를 학력수준으로 구분하

였을 때 대학졸업자와 고졸이하 집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공간적 집중의 특성은 

석·박사 졸업자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Park and Lee(2009)의 연구와 Ha 

(2019)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한다. 학력수준

별 인적 자본의 외부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졸 

이하 집단에서 3.0%, 전문·일반대 졸업 집단

에서 4.7%, 석·박사 졸업 집단에서 11.8%로 

나타났으며(Park and Lee, 2009), 수도권을 

대상으로 인적 자본 분포의 변화를 학력 수준별

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석·박사 졸업자 집단

에서 공간적 집중의 특성이 나타났다(Ha,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석·박사 고학력 인적 자본 

집단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그 요인이 무

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세부 목적으로는 첫째, 

석·박사 고학력 인적 자본 집단의 공간적 분포

와 집중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석·박사 고학

력 인적 자본 집단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주

는 경제적 요인과 어메너티 요인이 무엇인지 파

악한다. 본 연구는 인적 자본의 외부효과 속성

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석·박사 집단을 대상으로 

공간적 집중과 영향 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어메

너티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

다. 인적 자본을 유입하고자 하는 지역개발 정

책과 계획의 추진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경제적 요인

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고찰

1. 연구의 범위 및 변수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229개 시·군·구이

다. 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이루는 기초 

단위로서 지역의 경제 및 어메너티 특성요인과 

관련해 이질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석·박

사 집단의 고학력 인적 자본은 2015년 인구주

택총조사 20% 표본 자료를 이용하였다. 독립변

수의 경우 종속변수와의 시차를 감안하여 2014

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임금의 경우는 

2014년 자료가 없어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

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4년 가격

으로 조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변수는 표 1과 같다. 종

속변수인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

(TALENT)은 대학원 졸업하고 해당 학위의 최

종 학력을 가진 사람의 수이다.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지역내총생산(GRDP), 임금

(WAGE), 입직률(EMP), 생산자 서비스업

(IND) 등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제

시된 인적 자본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기회와 관련된 요인이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가 존재하는지, 높은 임금

을 제공하는지 등을 의미한다. 지역내총생산과 

임금은 인적 자본의 수익률과 관련된 변수이며 

입직률과 생산자 서비스는 일자리의 기회와 관

련된 변수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에서 경제활동별

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

내는 경제지표이다. 임금(WAGE)은 한 종사자

가 받는 연평균 임금을 의미한다. 입직률(EMP)

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입직한 고용 노동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생산자 서비스업

(IND)은 지역내총생산에서 생산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고부가

가치의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고학력 인력에 대

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Jung, 2013), 본 연

구에서는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

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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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Variables Definition of variables Unit Sources

Dependent Variables TALENT
Number of people with master’s or higher 

degrees
Person Statistics Korea

Independent 
Variables

Economic
Variables

GRDP Total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One million Won Statistics Korea

WAGE The average annual wage per a employee Won Statistics Korea

EMP
The average employment rate in April and 

October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D
Percentage of producer service business in 

GRDP
% Statistics Korea

Amenity

SEBYEXP
Percentage of education and scientific 

technique sector in fiscal spending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PBYIND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s per a 

residen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GREEN Percentage of green area in urban area % Statistics Korea

AIR Total air pollution substance kg Ministry of Environment

DOCTOR Number of doctors per 1,000 people Person Statistics Korea

HOTEL Number of hotels Numb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trol Variables

DENSITY The population density Person/km2 Statistics Korea

CAPITAL The capital region (Capital Region=1) Dummy variable -

METRO
The Busan, Daegu, Daejeon, Gwangju, Ulsan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area =1)
Dummy variable -

TABLE 1. Summary of variables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

사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을 기준으로 분류하

여 포함하였다.

어메너티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교육 및 과학기

술 지출(SEBYEXP), 주민 1인당 재정(EXPBYIND), 

녹지(GREEN), 대기오염도(AIR), 의사(DOCTOR), 

호텔(HOTEL)로 구성하였다. 교육 및 과학기술 

지출(SEBYEXP)은 세출액에서 교육 및 과학기

술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한다. 교육 및 

과학기술 지출은 석·박사의 고급 인적 자본의 

육성과 유입에 투자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의미한다. 주민 1인당 재정 지출(EXPBYIND)은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이며, 이는 어떠한 지역

이 지방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의미

한다. 녹지(GREEN)는 도시면적에서 녹지가 차

지하는 비율이며, 대기오염도(AIR)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CO(일산화탄소),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TSP(총먼

지), PM10(미세먼지), PM2.5(미세먼지),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NH3(암모니아), BC(블랙

카본) 등이 포함된다. 의사(DOCTOR)는 주민 

천 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이며, 이

는 보건의료 환경을 의미한다. 호텔(HOTEL)의 

수는 고차상업시설로 휴양 및 컨벤션이 가능한 

3~5성급 호텔과 비즈니스의 양호한 지원 여건에 

해당하는 1~2성급 호텔을 모두 포함한다.  통제

변수는 인구밀도(DENSITY), 수도권(CAPITAL), 

5대 광역시(METRO)로 설정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석·박

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불균형 정도를 확

인한 후,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공간적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역적 Moran’s I와 국

지적 Moran’s I 통계량을 사용한다. 지니계수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균형적임을 의미한다. 전역적 Moran’s I 통

계량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1에 가

까울수록 음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의미한다

(Anselin, 1999). 국지적 Moran’s I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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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ln
EXP


(7)

단위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단위지역들이 얼마나 

유사한 값을 가지는지 알 수 있으며, 지도화를 

통해 클러스터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Anselin, 

1999). 지니계수, 전역적 Moran’s I와 국지적 

Moran’s I는 다음의 식 1~식 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지니계수(G)=
  





                                 (1)

(: 인구 변수의 누계 비율,  :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 변수의 누계 비율)

전역적 ′  


 







  



(2)

국지적 ′    


 
    (3)

( : 지역과 지역의 석·박사 집단 고학

력 인적 자본의 수, 는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평균 값, : 공간가중행렬)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

적 자본의 공간적 집중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공간계량모형을 적용한다. 우선 OLS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선형모형을 추정한 

후 라그랑지 승수(Largrange Multiplier) 검정

과 Robust LM 검정을 실시하여 가장 적절한 

공간계량모형을 선택한다(Anselin, 1988; Yang, 

2010). 공간계량모형은 공간자기회귀모형(SAR,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공간오차모형

(SEM, Spatial Error Model), 일반공간모형

(SAC, Spatial Autoregressive Combined 

Model)로 구분된다(Hur, 2007; Kim et al., 

2017). 공간자기회귀모형(SAR)은 공간적 자기

상관성이 분석 단위의 측정값에서 발생함을 설

명하며 식 4와 같다. 공간오차모형(SEM)은 공

간적 자기상관성이 회귀모형의 잔차에서 발생함

을 설명하며 식 5와 같다. 공간자기회귀모형

(SAR)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분석 단위의 측

정값과 회귀모형의 잔차에서 발생함을 설명하며 

식 6과 같다.

                        (4)

(: 공간자기회귀계수, : 공간가중행렬, :

독립변수, : 독립변수로부터 추정된 모수)

 


                           (5)

(: 공간자기회귀계수, : 공간가중행렬)

 


                      (6)

본 연구의 공간가중행렬은 우리나라 시군구의 

불규칙한 다각형 모양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

확성을 처리하기 위해 인접성척도 중 Queen 

Contiguity 방법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횡단표준화를 하였다(Choi et al., 2003). 본 

연구는 정규성을 높이고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하

여 지역내총생산(GRDP)과 임금(WAGE)에 자

연로그를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위

한 기본 선형모형은 식 7과 같다. 본 연구의 분

석에는 Anselin 에 의해 개발되어 2003년부터 

공간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Geoda 1.18을 이용

하였다. 

3.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인적 자본은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생산력을 높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과 숙련의 특성을 의미한다(Park and Lee, 

2009). Becker(1994)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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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교육을 통해 형성된 인적 자본은 개인 

소득은 물론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Schultz, 1961; Kang and Jo, 2011).

인적 자본이 지니는 외부효과는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왔다. Kim and Kim(2000)은 지

역성장에 있어 자본과 노동, 인적 자본의 기여

정도를 추정하였는데 인적 자본이 지역성장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생산요소는 물적 자본임을 확인하였다. 

Shim(2003)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인적 자본 투자효과는 지역적 단위에

서 정의 성장효과를 가져온다는 근거를 제시하

였다. Kim(2007)는 지역경제성장의 수렴을 설

명하는 유용한 변수로 인적 자본을 실증하였으

며 물적자본 투자율 보다 더 크게 지역경제성장

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Park and Lee(2009)은 인적 자본의 외부효과

를 학력수준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고학

력으로 갈수록 인적 자본의 외부효과가 크게 나

타남을 제시하였다. Cho and Lim(2010)은 지

역단위에서 인적 자본 축적이 개인의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ang 

and Cho(2011)는 1997년을 기준으로 전후의 

지역성장 원천을 분석하였는데, 1987년부터 

1997년까지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역할을 

하였으나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생산성 성

장이 성장의 원천임을 제시하였다. Lee et al., 

(2011)은 인적 자본의 외부효과가 지역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숙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

다. Lee and Park(2014)은 인적 자본의 외부

효과가 모든 직종에서 과잉학력일 경우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고숙련 직종일 경우 가장 크게 나타

남을 제시하였다.

인적 자본의 공간적 분포와 집중에 관련된 연

구 역시 다양하게 수행되어왔으며 영향요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어메너티 관련된 요인을 제시하

고 있다. Berry and Glaeser(2005)는 30년 

동안 인적 자본의 수준이 더 높은 미국 대도시 

지역에서 인적 자본의 집중이 크게 나타났음을 

제시하였으며, 노동수요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Gu et al.(2020)은 

2015년을 대상으로 중국의 시 단위에서 전문대

학 이상의 학위를 가진 인적 자본의 공간적 분

포와 결정요인을 살펴 본 결과 공간적으로 불균

등한 분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분포에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환경, 도로

접근성 등 어메너티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하였다. Shim and Kim(2012)은 

2008년 대학 졸업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 자료

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 졸업자의 취

업 현황을 통해 취업 지역의 선택에 미친 요인

을 분석하였다.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으며 더 나은 급여와 안정된 일자리가 고학력 

인적 자본의 취업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and Lim(2010)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높은 인적 자본의 수준을 

지닌 집단과 낮은 인적 자본의 수준을 지닌 집

단 사이에 공간적 분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

하였다. Lee and Lee(2012)은 일본의 127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숙련 노동자의 도

시집중에는 중간재의 다양성에 대한 선호, 고정

적 노동 투입량, 어메너티가 주요한 역할을 하

고 있으며 노동의 집적효과가 정(+)의 외부효

과를 통해 다시 집적을 유도하고 있음을 제시하

였다. Kim(2014)은 대졸자 이상의 인적 자본

에 대해 1985년, 1995년, 2005년 공간적 분포

를 파악하였으며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 지역에

서 집중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규모

가 클수록 인적 자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im and Hong(2020)는 대학을 졸업한 고학

력 부부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

가하고 있으나 도시 규모별 거주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적 자본의 외부효과는 연구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학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에 집중된 

수준이 클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 이는 고학력인 집단에서 그리고 공간에 집

적된 형태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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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ISA map of highly educated human capital

향을 미치는 외부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적 자본은 공간적으로 불균등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석에 있어 공간

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요인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인적 자본의 불균등한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어메너티와 관련된 

요인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분석에 있어 경제적 요인 외에도 어메

너티 관련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1. 고학력 인적 자본의 공간적 분포

고학력 인적 자본의 공간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석·박사 집단 고

학력 인적 자본의 수에 대한 Gini 지수를 측정

한 결과 0.604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구 공

간단위에서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역적 

Moran’s I의 값은 1% 유의수준에서 0.219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강하지는 않으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지적 

Moran’s I의 값을 통해 지도로 공간적 군집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공간적 집중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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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Variables Mean STD Min Max

Dependent Variables TALENT 1073.100 1512.029 55 9127

Independent 
Variables

Economic
Variables

GRDP 6160260.666 7907588.346 222863 51458518

WAGE 2466297607 4891179.243 16663560.05 50362255.63

EMP 2.981 0.973 0.75 6.85

IND 56.507 20.185 12.46 90.45

Amenity

SEBYEXP 4.485 2.731 0.118 11.324

EXPBYIND 37.368 19.551 13.011 294.861

GREEN 65.061 21.703 0 92.97

AIR 15022800.63 22936339.11 623949.936 165820228

DOCTOR 2.476 2.266 0.83 22.04

HOTEL 2.852 5.947 0 52

Control Variables

DENSITY 3966.359 6295.697 19.74 27937.826

CAPITAL 0.288 0.454 0 1

METRO 0.214 0.411 0 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Test DF Value Prob

LM(lag) 1 71.090 0.0000

Robust LM(lag) 1 8.060 0.0045

LM(error) 1 76.213 0.0000

Robust LM(error) 1 13.182 0.0003

LM(SARMA) 2 84.273 0.0000

TABLE 2. Lagrange Multiplier(LM) test

는 HH 클러스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도 

일부지역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석·

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낮은 속성을 지

닌 지역인 LL 클러스터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 띠와 같은 형태의 군집이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우리나라의 석·박

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은 집중되어 있으며 

국토공간의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다. 둘째,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남도 일부지

역에서 연결된 군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수도권과 거리가 먼 비수도권에서 석·박

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낮은 속성을 지닌 

군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 고학력 인적 자본의 공간적 분포

본 연구는 회귀분석에 앞서 세 가지 공간계량

모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Lagrange 

Muluiplier(LM) 검정을 실시하였다. LM(lag), 

LM(error), LM(SARMA)이 통계적으로 유의

할 경우 각 공간자기회귀모형(SAR), 공간오차

모형(SEM), 일반공간모형(SAC)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Choi and Lee, 2006). 또한 Robust

LM(lag)와 Robust LM(error)에서 더 유의하

거나 값의 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모형이 더 적

절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Choi and Lee, 

2014). Lagrange Multiplier(LM) 검정을 실시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든 LM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공간계량모형 모두 회귀분석에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된다. Robust LM(error)이 더 

유의하고 값의 강도가 더 크므로 공간오차모형

(SEM)이 공간자기회귀모형(SAR)보다 더 적절

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검정 값의 차이가 크지 않고 모두 유의하기 때

문에 세 모형이 지니는 적합성을 고려하여 모두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해석하였다.

공간회귀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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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독립변수에 대

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모두 

5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간계량모형의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Jarque-Bera 검정, Breusch-Pagan, 

Koenker-Bassett 검정을 시행한 결과 일반회

귀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오차항의 비정규성과 

이분산성이 존재해 공간가중치행렬을 포함하는 

공간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3

과 같다. 

OLS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선형모형, 공간

자기회귀모형(SAR), 공간오차모형(SEM), 일반

공간모형(SAC)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

다. 우선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분

포와 경제적 요인은 모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입직률(EMP)를 제외하고는 모든 모형

에서 경제적 요인 변수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간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그 효과가 다소 약

해지기는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은 임금과 지역의 GRDP이다. 이는 경제적

으로 부유하고 임금이 높은 지역에 석·박사 집

단 고학력 인적 자본이 더 많이 분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직률(EMP)의 경우 OLS 모형과 공

간자기회귀모형(SAR)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공간오차모형(SEM)과 일반공간모형(SAC)에서

는 10%수준에서 유의하다. 생산자서비스(IND)

의 경우는 그 영향의 크기가 경제적 요인 중 가

장 작지만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다. 이는 취업

에 대한 기회가 많고 석·박사 집단의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이 분포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졸업자들을 인적 자본

의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에서 유의미한 영

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이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어메너티 요인은 석·박사 집단 고

학력 인적 자본 분포에 있어 일부변수를 제외하

고는 전반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판단하는 변수로서 포함시킨 도시지역에 내의 

녹지 비율은 공간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그 영향

력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정(+)의 관계로 나타

났다. 하지만 깨끗한 공기와 관련된 대기오염 

배출량(AIR),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여건

(DOCTOR), 컨벤션의 양호한 여건 등을 의미

하는 호텔수(HOTEL)와 같은 변수들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민 1인당 재정지출

(EXPBYIND)의 경우 공간오차모형(SEM)과 

일반공간모형(SAC)에서 10% 유의수준에서 정

(+)의 영향이 있으나 영향의 크기는 작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메너티 요인 중 주거환

경과 관련된 제한적인 형태만이 석·박사 고학

력 인적 자본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메너티 요인 중 특이한 점은 교육 

및 과학기술 지출의 비율의 변수(SEBYEXP)가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분포와 부

(-)의 영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성장과 관련된 인적 자본

의 유입시키고자 하며 이들을 유인하는 정책의 

형태로 교육 및 과학기술 지출의 비중을 확대하

지만 이러한 지역은 인적 자본이 낮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향의 관계가 부(-)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 분

포에 있어 내재된 공간효과는 공간자기회귀모형

(SAR), 공간오차모형(SEM), 일반공간모형(SAC)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

은 자신과  유사한 성향을 지닌 주변 지역과 군

집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인적 자본이 지닌 외부효과가 상호 

연계된 군집의 형태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

의 분포는 수도권 지역인가의 여부에 강한 영향

을 받는다.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수도권지역 여

부(CAPITAL)와 5대 대도시 여부(METRO)의 

변수를 비교하면 수도권지역 여부의 변수만 유

의하다. 또한 그 영향정도의 크기에 있어서도 

임금을 제외하고는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뒷받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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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Model OLS SAR SEM SAC

Classification Coef. t Coef. z Coef. z Coef. z

lnGRDP 650.037*** -6.548   563.355*** 6.498 537.420*** 7.074 527.606*** 6.610

lnWAGE 2082.985*** -3.993 1632.002*** 3.584 1230.801*** 2.967 1544.488*** 3.270

EMP 94.368*** -1.428 91.188*** 1.638 95.288*** 1.695 98.074*** 1.713

IND 34.899*** -6.499 -31.555*** 6.845 24.455*** 5.689 29.048*** 6.452

SEBYEXP -47.805*** -4.203 -52.113*** -5.401 -51.015*** -5.194 -56.630*** -5.479

EXPBYIND 5.731*** -1.467 4.502*** 1.361 4.160*** 1.741 5.257*** 1.927

GREEN 13.789*** -2.907 9.449*** 2.273 7.353*** 1.796 7.251*** 1.700

AIR -0.000*** -0.322     -0.000*** -0.250 -0.000*** -0.514 -0.000*** -0.411

DOCTOR 10.735*** -0.296 9.896*** 0.324 8.736*** 0.334 4.607*** 0.165

HOTEL -10.530*** -0.819     -5.615*** -0.515 4.157*** 0.411 1.348*** 0.123

DENSITY 0.058*** -2.789 0.036*** 1.933 0.062*** 3.271 0.047*** 2.367

CAPITAL 924.255*** -3.805 751.735*** 3.586 1155.887*** 4.042 953.995*** 3.686

METRO -196.227*** -1.074 -69.143*** -0.439 76.405*** 0.353 48.705*** 0.242

Constant -47292.366*** -5.543 -37973.866*** -4.999 -30063.769*** -4.423 -35647.688*** -4.566

(w_TALENT) 0.322*** 3.795 0.242*** 2.265

 0.692*** 13.093 0.494*** 4.723

 0.634 0.724 0.612 0.704

Model examination DF Value Prob

Jarque-Bera 2 823.897 0.0000

Breusch-Pagan 13 333.170 0.0000

Koenker-Bassett 13 64.708 0.0000

*** p<0.01, ** p<0.05, * p<0.1

TABLE 4. Estimation of models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에서 석·박

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공간적 분포와 영

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주요한 결과는 세 가지

로 요약된다. 첫째,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은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남 및 강원 일부지역에서 군집을 형

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석·박사 집단 고

학력 인적 자본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

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부와 임금수준 그리고 공간에서 

제공하는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기회요인이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이 높은 분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어메너티 요인은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분포의 영향

요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다만 도시

지역 내 녹지비율은 영향정도는  상대적으로 낮

지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주거환경과 

관련된 제한적 형태의 어메너티 만이 영향을 주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일부 독립변수의 경우 내생성 문제

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제적 

요인의 일반적인 요인과 기회의 요인으로 구분

하기 위해 지역내총생산, 임금, 생산자서비스업 

등을 포함시켰으나 이들 변수에서 내생성의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졸업자 수가 

변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통계자료가 제

공하는 행정단위의 형태가 학교를 기준으로 되

어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은 특정한 직종에 다수 종사하기 때문에 연

구원 및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수를 포함하여

야 하나 자료 구득의 문제로 포함하지 못한 한

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식경제사회로의 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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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위한 지역 간 경쟁, 그리고 인적 자

본의 외부효과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지식경제 사회에 

있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서 논의되는 고학력 인적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

는 정책에서 어메너티 보다는 일자리에 대한 기

회와 보다 높은 임금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

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도 경제적 요인이 인

적 자본의 유입과 집적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

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적용의 용이

성과 가시성으로 인하여 어메너티에 초점을 맞

춘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

환경, 문화시설, 상업시설, 복지환경 등 역시 중

요하지만 이보다는 경제적 유인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수도권에서 고학력 인적 자본을 유치

하는데 있어 수도권과 동일한 영역에서 지역이 

경쟁하기 보다는 수도권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정책전략의 도입이 필요하

다. 인적 자본의 공간적 분포를 다루는 앞선 선

행연구들에서 역시 수도권 지역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발전 정책의 시사점

을 유추해볼 때 수도권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다

양한 기회와 프리미엄들이 있으며 이들과 동일

한 조건에서 모든 형태의 고학력 인적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 간 경쟁은 무의미할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어떠한 역량을 

가진 인적 자본을 해당 지역에 유치하고 활동하

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타겟팅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고학력 인적 자본의 공

간적 집중과 영향요인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제

안하고자 한다. 인적 자본의 이동과 집중은 경

제적 요인과 어메너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인적 자본의 집중된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인적 자본의 변화에 지역적 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초점

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학력 인적 

자본의 경우 관련된 업무에 내재된 특성으로 인

해 경제적 요인 외에도 주변 환경적 요인이 강

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영

향요인 중 어메너티 요인에 있어서도 폭염, 기

후변화, 재난안전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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